
성 명

한글
(한자, 예명)

장월중선
(장순애) 지역 곡성군

사 진

분 야 국악 출생
~사망 1925~1998

개요 판소리 여성 명창, 세습예인 

연보
§ 1925년 곡성군 오곡면에서 출생
§ 1932년 백부 장판개로부터 단가 학습
§ 1993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가야금 병창 보유자로 인정

생애 
및 

활동

장월중선(張月中仙, 1925-1998)은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서 태어나 20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여성 명창이다. 본명은 장순애(張順愛)이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한똑똑, 
신만산포, 김일도, 조정렬, 조진영, 박경수, 김정문(金正文, 1887-1935) 등과 함께 
일명 '8잡기꾼'으로 불렸던 장도순(張道舜)의 딸이자, 판소리 명창 장판개(張判盖, 
1885-1937)와 배설향(裵雪香, 1895-1938)의 조카, 판소리 명창 정순임(鄭順任, 
1942- )의 어머니, 판소리 명창 장영찬(張泳瓚, 1930-1972)과 사촌 간이다.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판개-장도순-장영찬-장월중선-정순임으로 이어지는 그의 
가계를 '판소리 명가 1호'로 지정한 바 있다.
8세(1932)부터 12세까지 백부 장판개로부터 단가 〈산악잠영〉·〈만고강산〉 
·〈진국명산〉, 〈흥보가〉 중 '초앞'-'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춘향가〉 중 
'이별가'와 '어사 상봉 대목',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과 '군사 설움 대목', 
〈심청가〉와 〈수궁가〉 일부를 학습했다. 13세에 광주의 박동실(朴東實, 
1897-1968)에게 〈심청가〉 한 바탕, 〈춘향가〉 중 '십장가'-'어사 상봉 대목'을 
3-4년간 학습했으며, 후에 〈유관순 열사가〉도 익혔다. 고모 장수향(張秀香)에게 
가야금풍류와 가야금산조를 배웠다. 15세에 광주의 임석윤(林錫允)에게 거문고풍류와 
거문고산조를 학습했다. 16세에 임방울(林芳蔚, 1904-1961)이 조직한 협률사를 
수행하면서, 오태석(吳太石, 1895-1953)에게 〈심청가〉 중 '상여 나가는 대목'을 
가야금병창으로 익혔다. 24세에 목포의 한갑득(韓甲得)에게 거문고산조를 배웠다. 
25-26세에 목포의 이동안(李東安)에게 진쇠춤, 승전무(勝戰舞), 심불로(心不老), 



한량무(閑良舞), 태평무(太平舞), 신칼대신무 등을 학습했다. 정순임, 김일구(金一球, 
1940- ), 신영희(申英姬, 1942- ), 안향련(安香蓮, 1944-1981), 백인영(白寅榮, 
1945-2012), 이선숙(李仙淑) 등이 그의 제자이다.
장월중선은 20대부터 임방울협률사, 국극사, 조선창극단, 임춘앵 여성창극단 등의 
창극 및 여성국극 단체에서 소리, 연기, 작곡, 안무, 반주 등을 맡았다. 이후 목포에 
국악원을 설립하고 제자를 양성하면서 아쟁 산조를 만들기도 했다. 39세에 경주로 
이주해 관광요원교육원에서 근무했다. 42세에 경주시립국악원, 57세에 
신라국악예술단을 설립해 공연 및 교육 활동에 힘썼다. 53세에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93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가 연주하는 
가야금병창은 오태석으로부터 전수한 것이라 한다. 장월중선의 가야금병창은 판소리에 
나오는 음을 비교적 많이 덜어내지 않아, 판소리를 그대로 가야금에 얹은 느낌을 
준다는 평을 받았다.
음색이 맑고 투명하며 여성적이다. 또 발음, 리듬과 선율선이 뚜렷하고, 농현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비되면서 명암이 분명한 느낌을 준다. 음역에 있어서는 
상청에 강하다. 목구성이 좋아 거뜬거뜬하게 소리를 하면서 극적인 변화의 폭이 큰 
부분을 고도의 기교로 생생하게 그려냈다.
판소리뿐만 아니라 고사소리, 창극 연기와 작창, 가야금산조를 비롯한 거문고산조와 
아쟁산조, 가야금병창의 연주 및 작곡, 범패 창과 각종 민속춤 등에 두루 능한 
예인이었다. 박동실에게 배운 창작판소리 〈유관순열사가〉와 〈심청가〉 등을 후대에 
전승했다. 김진진 여성국극단의 〈유궁에 오신 님〉, 김경애 여성국극단의 〈무지개〉, 
박후성(朴厚性, 1922-?) 창극단의 〈청사초롱〉, 조선창극단의 〈이순신 장군〉, 
임춘앵 창극단의 〈햇님 달님(후편)〉·〈서라벌의 향가〉·〈경주 고도가〉, 
국립창극단의 〈명창 임방울〉 등을 작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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